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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회째 쿠팡 단독으로 진행� 지역 농민,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최대 1만원 상당의 20% 할인쿠폰 혜택 선착순 제공�우수 농특산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

2022. 8. 24. – 쿠팡은 동아일보, 채널A와 함께 전국 각지의 우수 업체들의 농수특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 저렴하게 선보이는
‘2022 에이팜마켓’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20여개 농특산물 업체가 참여한다. ‘2022 에이팜마켓’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유통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남 하동군 발효차, 전
남 고흥군 석류 진액, 충북 음성군 생강착즙청, 경북 청도군 식혜, 경북 의성군 아카시아 숙성꿀 등 다양한 제품 100여 종을 선보인
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선착순으로 최대 1만원 상당의 20% 할인쿠
폰 혜택을 준비했다. 가공/즉석식품을 비롯해 장/오일/소스류, 차/전통주, 신선식품, 건강식품 등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녹차, 국화차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연우제다’의 서정민 대표(52)는 올해 처음으로 에이팜마켓에 참여한다.  그
는 “이번 기회에 하동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리고 한국 차를 대중화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쿠팡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판로 확대와 성장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2년간 거래금액이 오히려 2배가 되었다. 더불어 쿠팡은 약 1천8백만 명의
압도적인 활성 고객 수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래환경, 광고비 부담 없는 아이템 마켓, 투명한 수수료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친화적 이커머스로 자리매김했다.

쿠팡 관계자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에게도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번 행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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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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